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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퍼즐 정답

▲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뮤직

숫자퍼즐 정답

‘원초적 본능’의 아이콘 배우 샤론 스톤(Sharon Stone)

이 그녀 나이의 절반이 안 되는 래퍼 알앰알(RMR)과 데

이트를 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다. 샤론 스톤은 

63세, 알앰알은 25세다.

6일 페이지식스(Pagesix)는“LA전역에서 이 둘이 데이

트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지난 주 이들은 델리아(Delilah)의‘핫 스팟’

과‘더 하일라이트 룸(The Highlight Room)에서 힙합 노

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샤론 스톤은 확실히 뜨거운 여름을 보내

고 있다. 그녀와 알앰알(RMR)은 서로 애무(Canoodling)

를 하고 샴페인을 터트리고(Popping bottles) 있었다.”고 

말했다. 또“그들은 힙합 노래를 들으며 춤을 췄다. 크리

스 브라운(Chris Brown)도 거기 있었다.”고 알렸다.

 

한편 이에 대해 알앰알(RMR) 담당자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샤론 스톤의 회사 최고 책임자는 루머에 대해 페

이지식스에게 답을 회신하지 않았다. 대신 샤론 스톤은 

“노 코멘트”라고 대답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두 번째 영어 곡‘버터’(But-

ter)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6주 연속 1위에 오르

는 대기록을 썼다.

빌보드는 6일 BTS의‘버터’가 이번 주 메인 싱글 차트

인‘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알앰알(RMR)은, 최근 떠오르는 미국의 한 흑인 래퍼

이다. 그는 눈과 입이 뚫린 검정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으며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

았다.

샤론 스톤은 1992년 영화‘원초적 본능’을 통해 세계

적인 섹시 스타가 됐다. 이후 그는 1998년 신문 편집장

인 필 브론스타인과 결혼했다 지난 2003년 이혼했다.

‘버터’는 지난 5월 21일 발매 후 핫 100에 1위로 직행해 

BTS 곡 가운데 최장기간 정상을 지키고 있다. 통산 3주

간 1위를 차지했던 첫 영어 곡 ‘다이너마이트’를 일찌

감치 넘어선 뒤 기록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

핫 100 1위를 첫 주부터 차지한 역대 54곡 중 6주 이상 

연속으로 정상을 지킨 것은‘버터’를 포함해 9곡뿐이

다. 핫 100 1위 데뷔곡 가운데 그룹의 노래로는 역대 두 

번째로 긴 기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장기간 기록은 

1995년 발매돼 16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머라이어 캐

리와 보이즈 투 멘의‘원 스위트 데이’(One Sweet Day)

가 갖고 있다. 

한편 영국 출신의 세계적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이 

작업에 참여한 BTS의‘퍼미션 투 댄스’가‘버터’의 바

통을 이어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BTS는 이달 13일과 14일‘지미 팰런쇼’에서 신곡‘퍼

미션 투 댄스’와 인기곡‘버터’퍼포먼스를 각각 펼친다. 

BTS가‘지미 팰런쇼’에 출연하는 것은 약 1년 만이다.

 BTS ‘버터’, 빌보드 6주 연속 1위 대기록 디즈니 신작 애니 ‘엔칸토: 
마법의 세계’ 베일 벗었다

“샤론 스톤, 25세 래퍼와 뜨거운 여름”

오는 11월 개

봉을 앞둔 디즈

니 신작 애니메

이션‘엔칸토: 

마법의 세계’가 

베일을 벗었다.

7일 디즈니 애

니메이션 스튜

디오는 공식 인

스타그램을 통

해‘엔칸토: 마

법의 세계’포스

터를 공개했다.

‘엔칸토: 마법의 세계’는 남미 콜롬비아를 배경으

로, 모두가 마법을 쓸 수 있는 마을에 사는 평범한 소

녀‘미라벨’의 모험을 다룬 이야기로 지난 3월 개봉

한‘라야와 마지막 드래곤’다음으로 디즈니가 선보

이는 차기 신작 애니메이션이다. 

작년 12월 열린 디즈니 투자자 설명회(Investor 

Day)에서 제작 소식이 처음으로 알려져 디즈니 애니

메이션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2016년 개봉된‘주토피아’(Zootopia)의 감독 바이

런 하워드가 다시 한 번 연출을 맡았다.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장편 통산 60

번째, 라틴 아메리카를 무대로 한 4번째 작품이다.

▲ 샤론 스톤과 래퍼 알앰알. 사진=pagesix

▲ 디즈니 ‘엔칸토: 마법의 세계’. 

  사진=디즈니 공식 인스타그램


